
삼성종합화학, 홍진수 부사장 승진
삼성토탈은 전무 1명에 상무 3명 승진인사 … 한화 의사와는 무관

삼성그룹이 12월4일 단행한 임원 승진 인사에서 한화그룹으로 매각이 결정된 계열사에서도 승진자가 나왔

다.

삼성그룹은 11월26일 석유화학 부문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방위사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하는 빅딜을 단행했다.

12월4일 삼성 임원인사에 따르면, 매각이 결정된 계열사 가운데 삼성탈레스를 제외한 3개 계열사에서 총 8

명이 임원 승진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종합화학에서는 홍진수 부사장과 이명규 상무가 각각 승진했다.

홍진수 부사장은 2014년 6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이 합병한 이후 경영지원실장을 맡아왔으며 삼성

석유화학 경영지원실장, 삼성종합화학 CFO 등을 역임한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삼성토탈은 김옥수 전무와 박인태, 이종화, 전재홍 상무 등 4명이, 삼성테크윈에서는 감상균, 천두환 상무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옥수 삼성토탈 전무는 방향족(Aromatic)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2014년 하반기 방향족 2공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해 가동을 시작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임원 인사는 계열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매각 여부는 인사의 고려요인이 아

니다”며 “한화 측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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